
- 144 -

역사속 해전과 무기체계 발달양상

김정현*

*합동군사대학교

Naval Warfare and the Development of the Weapon System in History

Jeong-hyun Kim*

*Joint Forces Military University

E-mail : kimjhnav@naver.com

요 약

고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속에서 해전은 국가의 흥망성쇄와 연관이 깊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로 주요 해전을 선정하여 어떠한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하였는지 무기체계와 연

계하여 연구하였다. 고대에는 살라미스 해전과 포에니 전쟁, 중세와 근세에는 칼레해전, 근대에는 러․
일전쟁, 현대에는 미드웨이 해전, 포트사이드 해전, 포클랜드 해전 등 총 7개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 해전들의 연구결과는 크게 세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해전에서 승리한 국가는 그 당시의 최고성

능을 구비한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효율적인 합동작전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둘째, 예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싸운 국가는 도전국에게 패했다. 셋째, 특히 패권과 연계된 해전에서 승전한 국가

인 아테네, 로마, 영국, 미국 등은 해양을 지배하고, 해양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국가의 부를 창출하

여 패권국이 되었고, 패전한 국가는 약소국으로 전락하였다. 일반적으로 승전한 국가들은 패배한 국

가를 우습게 보고 새로운 무기체계를 수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예전의 전투방식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평시에 미래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첨단무기체계를 개발함과 동시에 전사들이

잘 운용할 수 있는 교리 및 교육․훈련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ABSTRACT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day, naval warfare in history is deeply connected with the rise and

fall of countries. This study examines which countries won wars by tracing naval warfare that they had

carried out. Seven Cases are traced for the analysis including the battle of Salamis and the Poeni War in the

ancient period, the battle of Calais in the medieval and modern periods, the Russo-Japanese War in the

modern period, and the Falklands War in the present age. The results show thre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First, countries that won naval warfare were armed with the state-of-the-art weapon systems and conducted

joint operations effectively. Second, countries that fought in the usual ways were defeated by challengers.

Third, countries such as Athens, Rome,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ascended to the hegemony by winning

major naval warfare and then commanding or controlling the sea at their own free will. Countries defeated

in these naval warfare, however, descended to the weak powers. In general, countries that won warfare have

a tendency to make light of defeated countries, not to introduce new weapon systems from abroad, and to

stick to their traditional ways of fighting. These lessons indicate that the ROK military needs to continue the

development of new weapon systems at peacetime. In addition, they show that it needs to focus more on

the articulation of military doctrines and training systems so that warriors on the battlefield can fight better.

키워드

해전, 무기체계, 함정, 과학기술

Ⅰ. 서 론 해전의 긍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살고 있는 지상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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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해전은 지상작

전과 연계되었고, 합동작전 범주 내에서 수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 지금의 시각으로 역사속의 해

전을 재해석해보면, 거의 모든 해전 또한 합동전력이

연계되어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대에는 해군과

육군의 구별이 없었다. 고대에는 육군이 배를 타면 해

군이 되었으며, 또 배를 타고 상륙하여 적 육군과 전투

를 하면 곧 지상전력이 되었다. 합동전력이란 개괄적으

로 육․해․공군 전력의 총합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2개 이상 군의 전력이 부분적으로 공동

의 작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입되면 합동전력이 투

입된 것으로 상정하고 논의할 것이다. 그러므로 합동전

력이라는 개념을 III장 본문내용에서 전개할 시에는 실

질적으로 합동작전 수행 및 무기체계 발달과 연계하여

논할 것이다. 특히 무기체계 발달에 중점을 두고 전개

할 것이다.

역사속 해전은 인류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주요 해

전을 중심으로 각 시대의 주요 무기체계가 어떻게 발

전하였는지, 그리고 향후 해전에는 어떤 무기체계가 등

장할 것인지 전망해 보기로 한다.

Ⅱ. 본 론

2. 1. 고대 해전과 무기체계 발달

고대 해전의 플랫폼은 나무로 만든 재질의 노

선(갤리선)이었다. 또한 고대시대의 추진동력은

인력이었으며, 해전의 주요 무기체계는 칼, 창, 활

등이었다. 초기의 전투방식은 적함정에 근접하여

활을 쏘거나, 맞닿아 있을 때 건너가 백병전을 벌

여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었다. 점차 함정의 크기

가 커지면서 함정의 함수에 청동충각을 설치하여

적함정의 측면을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충각전투

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보조 전투방식으로 근접거

리에서 활을 사용하고, 상호간 맞닿아 있을 때에

는 적의 함정으로 이동하여 백병전을 벌이는 형

태로 진행되었다. 해전시 함정의 진형은 주로선박

의 현측을 들이받는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를 방

비하기위해 횡열진을 사용하였다.

고대 해전의 또 다른 특징은 자연의 영향을 비

교적 받지 않는 내륙수로나 악천후 등의 기상에

영향을 적게 받는 지중해와 같은 비교적 잔잔한

내해를 중심으로 전투가 벌어졌다. 이는 식수나

식량 등 군수지원에 대비하여 원양보다는 연안에

서 주로 전투가 벌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에 따라 고대 해전의 승패는 함정승조원의 항해

술에 의해 결정지어졌었다. 함정의 승조원은 해군

과 지상군 구분이 없이 지상군이 곧 해군이었으

며, 해군이 곧 지상군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해전

에서 승리한 국가가 해상을 통제하고, 해상교역을

장악함으로써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바다(지중해)를 배경으로 해양패권을 장악하고

자 했던 고대의 주요해전은 살라미스 해전(BC480

년)과 포에니 전쟁(BC264-201년, 총 3회의 장기

전쟁)을 예로 들 수 있다. 살라미스 해전은 지중

해 패권장악을 위해 해양국가인 아테네를 중심으

로 한 그리스와 대륙국가인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한 식민지 국가연합 간의 해전이다.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해전은 작은 플랫폼으로 인해 원해보다

는 지중해 그리스 섬 주변, 연안하구, 내륙 또는

주요 만에서 전투를 벌였다. 당시의 해전은 지상

전과 해전이 혼재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2]

페르시아 함대는 크세르크세스 대왕이 지휘하

는 가운데 지상군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페르

시아 함대의 대부분은 해외 식민지로부터 공출한

3단 갤리선으로 구성되었고 총 1,207척이었다. 반

면 그리스의 연합함대 중 아테네 함대는 전쟁발

발 수년 전부터 꾸준히 함정을 건조하면서, 동시

에 바다에서 함께 훈련을 해온 정예장병이 주축

이 된 378척이었다.[3] 이 해전의 결과는 해양세

력인 그리스 연합함대의 대승리였다. 특히 그리스

연합함대의 지휘관이었던 테미스토클레스는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좁은 살라미스 만으로 페

르시아 함대를 유인하였다. 이후 그리스함대는 페

르시아 함대를 중간에 있는 섬을 이용하여 분리

후 각개격파하는 작전을 구사함으로써 승리하였

다.[4] 또한 기상의 영향도 그리스의 승리에 영향

을 미쳤다. 전투해역의 기상을 잘 아는 그리스 함

대는 해전 개시 3일전 이미 안전한 해역에 진을

치고 있었다. 폭풍으로 인해 외해에 있던 페르시

아 함대의 전력 중 절반에 달하는 600여 척이 손

실을 입은 것도 그리스 함대가 승리하게 된 요소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5] 결론적으로 그리스

연합함대가 승리한 요인은 뛰어난 지휘관의 리더

쉽과 지형지물 이용, 그리고 기상의 활용 등을 꼽

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총 3차에 걸쳐 벌어졌던 포에니 전쟁

(BC264-201년)은 대륙국가에 속하는 로마가 해양

국가인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최종 승리하였다.

전쟁초기에는 항해술이 뛰어난 카르타고가 로마

를 압도하였다. 그러나 로마가 항해에 능통한 카

르타고를 상대로 밀래해전(BC260)에서 승리하였

다. 그 이유는 로마가 코르부스(까마귀 주둥이 모

양의 날카로운 쇠로 만든 못 사다리 )라는 건널

수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해전을 육전과 같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로마는 코르부스를 이용하여

접근 중인 카르타고인의 배에 올라가 백병전을

펼쳤던 것이다. 즉 해전에서의 싸우는 양상을 로

마가 능숙한 육전형태로 변형시켜 해전에서 승리

하였다. 그 결과 로마는 지중해에서 해양통제권을

장악하여 바다를 자유로이 사용하게 되었고 마침

내는 카르타고 본토까지 원정작전을 펼쳐 승리하

였다. 이로써 로마는 제국이 될 수 있었다.

2. 2 중세/근세 해전과 무기체계 발달

중세/근세 시기는 고대와는 다른 특징들이 나

타나기 시작하였다. 인류의 지적 사고력이 증가됨

에 따라 풍력과 화약의 이용은 함정 패러다임의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 춘계종합학술대회

- 146 -

변화를 이끌었다. 인류가 풍력을 배의 추진력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함정도 점점 대형화되

었다. 또한 함정이 과거에 비해 대형화됨에 따라

원해항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동양으로부

터의 나침반과 화약이 전래됨에 따라 항해 및 해

전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나침반은 대항

해 시대를 열었고, 화약은 총과 대포라는 혁신적

인 무기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원거리 파괴력도 동시에 배가시켰다.

중세/근세 해전의 플랫폼은 나무로 만들었고,

추진력은 큰 돛으로 풍력을 이용하는 범선이었

다.[6] 또한 중세시대 해전의 주요 무기체계가 칼,

창, 활 등에서 점차 화약을 이용한 총과 함포로

바뀌어져 갔다. 이에 따라 전투방식도 함포의 성

능, 즉 함포사거리에 따라 점점 원거리 함포전으

로 바뀌게 되었다. 이 시대 해전은 현측에 설치한

함포를 이용하기 위해 주로 함대진형으로써 종열

진을 선호하였다. 그리고 범선을 자유로이 기동시

킬 수 있는 풍상측에 위치하려고 노력하였다. 근

세 시대의 주요 플랫폼은 범선이었지만, 스페인

등 주요 열강은 범선과 더불어 노선도 혼용하여

전투에 사용하였다.

한편 근세 시대 대표적인 최초의 범선간 해전

은 영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1567-1604년) 중에

발생한 칼레해전(1588년 5월)을 꼽을 수 있다. 칼

레해전에 참가하였던 전력은 다음과 같다. 스페인

의 무적함대는 대형 갤리온선 20척, 무장상선 44

척, 그리고 갤리선(노선)을 포함한 총 130여척, 포

2,431(중포 1,100)문, 승조원 8,500명과 보병

19,000명이 탑승하였다. 반면에 영국은 최신식 전

투함 121척과 소형 함선을 포함하여 170여척, 중

포 1,600문을 장착하였다. 전력을 평가시, 칼레해

전에 참여한 양국의 전력은 서로 비슷한 것으로

보였다.[7]

그러나 영국이 칼레해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

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8]

첫째, 영국 전술의 우위이다. 스페인은 칼레해전

에서 과거 오스만 터키를 이겼던 레판토 해전에

서와 동일한 전술인 적함대 현측에 접근하여 백

병전을 벌이는 전술로 근접전을 선호하였다. 그러

나 영국은 스페인과의 해전을 염두에 두고 1580

년대 중반부터 해전에 알맞게 빠른 속력을 내면

서도 함정파괴력이 우수한 중포(重砲)를 현측에

다량 탑재한 최신 전투함을 건조하였다. 영국은

근접전 보다는 함포를 이용한 원거리전으로 전투

를 치루려는 전술을 펼쳤다. 즉 무기사거리를 고

려하지 않고 스페인 함대는 화승총 위주의 전투

를 위해 영국 함대에 접근하였다. 그러나 스페인

함대는 원거리에서 중포로 사격하는 영국 전투함

들에게 격파당하였다. 둘째, 영국 전투함 승조원

의 함포 성능과 사격술이 스페인 보다 모두 앞서

있었다. 스페인은 17년 전(레판토 해전) 승리의

추억에 빠져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전투를 하였

으나, 상대방인 영국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였던

것이다.

영국은 사전에 최신의 무기체계를 구비한 가운

데 실제 전투에서 이를 전승을 확인하는 차원에

서 전투를 한 것이다. 영국은 함포와 함정의 성능

및 승조원 전투력 향상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

서 지원을 하였다. 그 결과 영국은 파괴력이 더

강하고 원거리 목표물도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는 함포를 지속적으로 개조․개량 발전시켰고,

함정의 속력을 더 향상시키는 군사혁신을 단행하

였던 것이다. 그 결과 칼레해전에서 영국이 스페

인 무적함대(Armada)를 격파․승리하게 된 것이

다.

칼레해전의 결과는 바다에서의 결전 방식을 충

각전술(백병전)에서 현측 포격전으로 바꾸는 근본

적인 계기가 되었다.[9] 최신의 무기획득과 그에

상응하는 전술계발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게 되

는 주요 요인임이 입증된 것이다. 영국은 칼레해

전으로 대항해시대의 진정한 승자가 되었고, 마침

내 트라팔가해전 후에는 해가지지 않는 대영제국

(Pax Britannica)이 되었다.

유럽의 열강들은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악

천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목조로 된

최신의 대형함정들을 지속적으로 개조․개량하는

방법으로 건조하였다.[10] 근세시대의 함포는 함

정(목선)을 파괴시키기보다는 인명을 살상하는 목

적의 경량포 위주로 제작되었다.[11] 각 국은 지

속적으로 함정을 대형화하고, 또 동시에 사거리

연장과 폭발력이 강화된 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함포를 범선에 탑재하였다. 각 국은 보다 더 큰

함정과 정교화된 함포를 다량 탑재하고, 승조원들

을 최신의 무기체계에 적응하는 훈련을 시켰다.

또한 주력함정이 노선에서 범선으로 공고화되어

가는 과정에 함정 및 무기체계도 정교화되어감에

따라 탑승원도 점차 해군과 지상군으로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까지 과

거의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최신의 과학기술을

함정 및 무기체계 현대화에 집중시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12]

2. 3 근대 해전과 무기체계 발달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이 자연을 지배

하는 시대로 점차 바뀌었다. 근대 함정은 크게 플

랫폼과 무기체계면에서 볼 때 혁신적인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추진력 면에서는 풍력을

이용하던 범선에서 증기를 이용하는 증기선으로

변화하였다. 증기를 동력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연제약으로부터 대부분 탈피하

여 함운용면에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기

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근대

함정 추진력의 주동력원은 초기 석탄에서 시작하

여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석유를 쓰는 것으로 변

화되어 함 운용능력이 배가되었다.[13] 이뿐만 아

니라 추진기도 초기의 외륜함에서 스위스 출신인

존 에릭슨((John Ericson)이 나선추진기(the screw

propeller)를 고안하면서 보다 더 추진효율이 좋

은 증기선이 건조되기에 이르렀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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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고성능 화약의 등장으로 포신이 길어지

고 구경이 커짐에 따라 사정거리가 근세시대 보

다 더 길어졌으며, 파괴력이 증가된 작열포와 더

불어 보다 더 성능이 좋은 선회포탑이 형태로 발

전하였다. 이에 따라 함정의 플랫폼도 이에 대비

해 손상을 덜 입는 쪽으로 점차 진화하였다.

셋째는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이다. 각 국은 추

진력과 함포의 파괴력이 진화함에 따라 플랫폼의

재질도 목재에서 점차 철을 주로 이용하게 되어

외륜함, 장갑함, 철선 등으로 개조개량하였다.[15]

특히 1906년에 영국에서는 현대철선의 기본모델

인 드레드노트(Dreadnought)를 건조하기에 이르

렀다.

한편,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됨에 따

라 4000년 간의 노선시대, 그리고 근대인 1850년

대 초까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던 범선시대도

역시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각 국은 어뢰, 기뢰, 폭뢰 등 다양한 종

류의 무기를 발명하여 해전에 활용하였다. 1853년

러시아가 작열포로 고성능 폭발성 포탄(고폭탄)을

사용하여 터키와의 시노프 해전에서 승리하면서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각 국은 중무장한 철선을

급속도로 발전시켰다. 특히 스크류의 등장과 더불

어 증기선 형태도 초창기 외륜형 추진식에서 스

크류형 추진식으로 개조되는 혁신을 가져왔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의 발전은 플랫폼, 추진형

태, 그리고 함포 등 각종 무기체계가 복합적인 형

태로 발전하였고 전투방식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전투방식은 사거리와 파괴력이 증대된

함포전, 증기기관의 힘을 이용한 기동전의 형태로

나타났다. 최신기술을 응용한 현대화된 스크류 추

진식의 철선에 회전포탑에 작렬포를 탑재한 국가

가 전쟁에 승리하는 시대로 접어 들었다.

근대시대의 대표적인 해전인 러․일 해전은 러

시아 태평양 함대 및 발틱 함대와 신흥강대국으

로 부상하는 일본의 연합함대간에 크게 2회에 걸

쳐 벌어졌다.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

한 동맹정책과 해양전략을 구상하였다. 먼저, 일

본은 영국과 동맹을 맺어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

비하였다.[16] 다음으로 일본은 러시아의 해군전

력의 총합이 객관적으로 일본에 비해 월등하였기

때문에 선 태평양 함대, 후 발틱 함대로 구분․공

격하는 각개 격파전략을 추구하였다.[17] 러시아

해군전력은 유럽에서는 발틱해 및 흑해 함대로

분산되어 있었고, 태평양 함대도 여순, 인천, 그리

고 블라디보스톡으로 총 5개로 분산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함대는 먼저 러시아의 발틱함대가

태평양 함대와 합류하면 일본함대에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청일전쟁 때처럼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

적으로 인천 및 여순에 있는 러시아 함정을 1904

년 2월 8~9일에 공격하였다. 그리고 블라디보스

톡 함대(1904.12. 9)를 순차적으로 격파하였다.[18]

이후 일본은 러시아 발틱 함대와의 결전에 대

비해 러시아 태평양함대와 해전시 파손된 함정을

수리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

동맹국인 영국과 대러연합전선을 형성했다. 이로

써 러시아의 발틱함대가 1904년 10월 15일 발트

해의 리바우(Libau)를 출항하자 수에즈 운하를 통

하여 신속하게 태평양 함대와 합류하는 것을 최

대한 지연시켰다. 로제스트빈스키 제독이 이끄는

러시아 발틱함대가 희망봉을 돌아 장장 18,000마

일을 항해하는 동안 영국의 방해로 인해 탄약, 석

탄, 식량․식수 등 보급문제, 함포를 포함한 함정

정비의 부족과 승조원의 피로도 고조로 인한 사

기저하 등이 겹쳤다.

한편, 일본은 함정수리를 완료하고, 폭발성능이

좋은 사세보 탄약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포술훈련

등 함대기동훈련을 병행하여 명중률을 높이는 등

전투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일본은 1905

년 5월 27-28일에 러시아 발틱함대를 쓰시마 해협

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추격함으로써 전멸시켰

다.[19]

앞에서 논의한 내용외에도 일본연합함대가 러

시아 함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정부 및 국민들의 적극적인 해

군력 신장에 대한 성원, 일본 함정의 우세한 기동

력, 우수한 함포 성능, 도고 제독 등 지휘관의 리

더쉽과 명석한 판단력, 함 승조원의 높은 사기 및

철저한 사전훈련, 그리고 높은 함포 명중율 및

야간전투 능력의 숙달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해전승리로 세계열강에 합류하게 되

었고 실질적인 동북아시아의 패권국으로서 국운

상승의 길에 들었다.

결론적으로 근대는 한마디로 해군의 시대였고,

해군력 신장이 국가번영과 직결되는 시대였다. 이

시대의 군사과학기술은 해군력에 집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할 정도로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불과 100여년의 짧은 기간에 증기함, 장

갑함, 철선 등 다양한 형태의 수상함과 잠수함 및

항공기가 출현하여 전투에 활용되는 시기로 접어

들었다. 근대는 항공모함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함

형들이 개발되었던 혁신의 시대였다. 전투방식에

서도 성능이 향상된 첨단군함으로 자기가 유리한

형태로,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무기의 등장과 각종 무기의 개조개량이

기존 보다 점점 빨라지는 추세에 접어들었다. 국

가의 운명은 평시에 계획적으로 최신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유사시에 얼마나 빨리 실제전장에 응용

하고 전장에서 얼마나 운용을 잘 하고 대량으로

동원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

는 시대가 되었다. 나폴레옹 전쟁이후 국민국가시

대로 총력전이 대세가 되었고, 어떤 국가라도 현

대화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면 패배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던 것이다.

2. 4 현대 해전과 무기체계 발달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군사과학기술이 해

전의 승패를 결정짓는 주요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국가주도로 획기적인 군사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얼마나 빨리 획기적인 신무기를 발명해내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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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항공

모함

경항

모

수상
기

모함
전함

순양

함

구축
함

잠수

함

항공

기

일본 5 3 3 12 24 56 24 246

미국 3 13 28 25 344

하느냐가 중요하게 되었다. 현대에 이르면서 항공

기의 출현에 따른 항공모함의 등장과 잠수함의

발전 등으로 인해 해전도 3차원 공간의 입체전

성격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현대해전도 미사일,

어뢰 등의 타격체계와 전파를 이용한 통신체계,

그리고 레이다와 인공위성을 이용한 탐지체계, 그

리고 정보통신체계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가

운데 이들을 상호결합시켜 복합적으로 응용되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원자력과 가스터빈 등 새로

운 추진기술의 개발은 해군 함정들을 신속한 기

동과 장기간에 걸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

화시켰다. 과거의 전장경험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이를 전투에서 얼

마나 잘 적용하는냐에 따라 전투의 승패가 결정

되는 시대로 전환된 것이다.

현대의 대표적인 해전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의

미드웨이 해전, 제4차 중동전 중 포트 사이드

(Port Side) 해전, 그리고 포클랜드(Falklands) 해

전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미국과 일본 간의 미드

웨이 해전이다. 일본은 청 및 러시아, 그리고 미

국과의 태평양 전쟁에 이르기까지 선전포고없는

기습공격으로 일관하였다. 일본은 미드웨이 해전

에서 승리하여 미국과의 종전협약을 강요하기 위

해 대규모의 함대를 미드웨이 공략을 위해 보냈

다. <표 1>은 항공모함 전력을 포함해 미국대비,

압도적인 일본의 해군력을 보여준다.

<표 1> 미드웨이 해전시 주요 참가전력

일본함대가 이길 수 밖에 없는 압도적인 전력

을 가지고서도 왜 패했을까?[20] 일본이 패한 미

드웨이 해전은 태평양전쟁 승패의 전환점이 된

몇 가지 성격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

다. 이 해전이 무기체계와 관련 중요한 이유는 크

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새로운 신무기

인 항공기와 항공모함을 해전에 활용한 것이다.

항공기는 신속하고 행동반경이 넓어 정찰과 더불

어 표적으로의 유도 및 타격이 가능하였고, 항공

모함은 이를 탑재하여 공격반경을 넓혔기 때문이

다.[21] 당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던 니미츠는

일본의 미드웨이 침공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미

드웨이 방어를 위해 항공기를 재배치하였다. 이로

써 미국은 미 항모탑재 항공기와 더불어 항공전

력의 우세를 점하여 일본의 미드웨이 공략의도를

좌절시키고, 태평양 전쟁에서 방어에서 공세로 전

환하였다. 이 해전의 결과로 미국은 태평양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점차 항공기가 해

군의 핵심무기로 등장하게 되었다. 항공기의 출현

으로 해전의 성격이 거함거포의 전함시대에서 항

공모함 시대로 전환되었다. 둘째는 새로운 탐지체

계인 레이다를 실전에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다. 레이다의 탐지능력을

조기경보와 함포사격의 명중률 제고와 연계시킨

신교리를 적용한 미국함대가 예전 교리대로 싸우

는 일본함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다. 일본지

휘부는 청 및 러시아와 해전에서 승리한 예전의

방식에서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레이다를 발명하였지만 실제

전장에서 활용하지는 않았다. 일본은 항공모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모함보다는 전함을 위주

로 전투를 기획했었고 패전시 까지 왜 지고있는

가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이는 전적으로 군

지휘부와 과학기술자간의 의사소통의 부재, 즉,

과거 승리의 경험에 의존하고, 최신 군사과학기술

활용을 수용하지 꺼려했던 일본군 지휘부의 그릇

된 리더십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해군 지휘부는 레이다를 발명한

이래 레이다의 탐지체계를 극대화 하는 조치를

취했다. 미해군은 함정건조시 모든 함정에 레이다

를 설치하였고, 이를 실전에 적용하여 원거리에서

일본함정을 탐지하였다. 레이다에서 탐지한 목표

물과 포를 전기적 신호로 연결시켜 명중시키는

신교리를 만들었다. 또한 미국해군은 일본과는 달

리 수상함과 항공기 및 잠수함과 연계하는 협동

작전을 펼쳤다. 결국에는 이후에도 일본함대는 미

국함대와 전투시 예전대로 시각(눈)에만 의존하는

방식의 선제기습작전 및 야간작전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구태의연한 함대결전 전술로 일관하다

전쟁에 패했다.

한편, 현대전의 두 번째 해전인 제4차 중동전

개시 전에 일어난 포트사이드 해전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해전은 기존의 함포사격 및 항공전위주

의 해전에서 미사일전으로 해전의 패러다임을 전

환시킨 최초의 혁명적인 전투였다.

포트 사이드(Port Side) 해전(1967. 10. 21)이

발발하기 전 이집트는 1966년부터 1967년까지 구

소련으로부터 오사(Osa, 213톤) 및 코마(Komar, 8

6톤)급 등 유도탄 고속정 13척을 도입하여이스라

엘과 대치하였다. 1967년 7월 12일에 이스라엘해

군은 구축함 에이라트(Eilat, 약3000톤)를 앞세워

시나이 반도 서단인 루마니에서 이집트의 소련제

어뢰정 2척을 격침하였다. 이후 이스라엘 해군의

기함인 에이라트 구축함은 포트사이드 외해 14.5

마일 해상에서 이스라엘 선단호송을 위한 초계작

전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이 때 포트사이드 항내

에 대기 중에 있는 이집트 코마급 유도탄정에서

기습적으로 스틱스(Styx) 3발을 발사하여 에이라

트 구축함을 명중․침몰시켰다.

포트사이드 해전 이후 이스라엘은 에이라트

구축함의 침몰원인을 분석하고, 소련제 유도탄 고

속정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였다. 이스라엘은 프

랑스로부터 유도탄 고속정 건조를 의뢰하여 보유

함과 동시에 이 함정에 탑재할 미사일(가브리엘

함대함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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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스틱스 미사일에 대비하여

전자전 대항책을 강구하여 장차 해전에 대비하였

다. 그 결과 제 4차 중동전 중에 있었던 1973년 1

0월 라타키아(Latakia) 해전 및 다미에타-발라틴

(Damiett-Balatin) 해전에서 이스라엘은 이집트 및

시리아 연합함대와의 함대함 미사일 위주의 전투

에서 완승을 거두었다.[22]

마지막으로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벌

어졌던 포클랜드 해전이다. 포클랜드 해전은 기존

의 해전양상과 다른 미래해전의 전형을 보여준

전투로서 해군만의 전투가 아닌 지․해․공 합동

작전의 중요성이 대두된 해전이다. 미래전은 해

양, 우주․항공, 그리고 지상 영역 등 전장영역이

어느 곳이든지 합동작전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 해전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특징에서 미래 합동전투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첫째, 상대방에 대한 정보수집의 중요성

이다. 영국은 미국과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의 인

공위성 첩보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아르헨티나

해군전력의 동태를 사전에 인지 및 추적․감시하

여 배진 및 공격 작전에 활용하였다.[23]

둘째, 해전양상이 함대간 기동중심의 함포사

격위주 전투에서 미사일전을 위한 단일함 단독기

동 형태로 변화되어야 함을 예고하였다. 예를 들

면 아르헨티나 해군 항공대는 개전시 Super Eten

dared 전투기 5대에 AM-39 Exocet 대함미사일 5

발을 보유하였다. Super Etendared는 총 5회 출

격하여 5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영국 구축함 Sh

efield 및 Atlantic Conveyor를 명중시켰다.[24] 또

한 영국도 수직이착륙기인 Sea Harrier기 2대 및

Lynx 헬리콥터로 아르헨티나의 수송선 Ril Carca

rana(8,500톤급) 폭격 및 Sea Skua로 침몰시켰다.

이와 같이 포클랜드 해전에서는 항공기에 의한

함정공격이 일반화된 현상으로 나타났다. 포클랜

드 해전에서 영국과 아르헨티나 함대간의 함포전

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 수상함의 함

포는 거의 상륙군의 상륙작전 지원시에만 활용되

었을 뿐이다.

셋째, 미사일 대항책 발전과 전자전의 중요성

이다. 특히 엑조세 미사일 한 방에 최신예 구축함

Shefield가 침몰되자 아무리 첨단장비와 무기체계

를 탑재한 함정이라도 미사일 방어에 취약하면

함정의 전투력 유지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음이

드러났다.[25] 이에 각 국은 미사일 공격과 방어

에 중점을 둔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포클랜드 전쟁은 해군이 중심이

된 지․해․공 합동작전의 형태로 나타났다. 아르

헨티나가 포클랜드를 점령할 시에 지상군이 투입

되도록 해군이 역할을 하였다. 또한 아르헨티나

공군은 해상초계활동과 더불어 영국 전투기 및

함정을 공격하는데 해군함정과 동참하였다. 영국

도 마찬가지로 해군전력을 중심으로 한 공군 및

지상 전력 간 긴밀한 합동작전이 있었기에 포클

랜드를 탈환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영국해군

이 포클랜드 군도 연안에 대한 제해권 및 제공권

이 없었다면 대대급 상륙작전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현대 상륙작전에도 시사하는 바

가 크다.[26]

결론적으로 미드웨이 해전, 포트사이드 해전,

그리고 포클랜드 해전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현대전은 신무기 체계를 실제전장에서 어떻게 창

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가장 효율

적으로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느냐가 전승의

갈림길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포클랜드 해전은

미래해전에 대비 함정경량화를 위한 함정소재 개

선의 문제점과 함형구조, 그리고 합동작전 교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Ⅲ. 결 론

고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속에서 해전

의 성격이 실질적으로는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변하여 왔다. 그러나 어떤 시점을 놓고, 시대별로

대표적인 해전으로 분류하여 놓으니 해전의 패러

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해

전의 패러다임이 변화한 것에 중점을 두고 요약

한 것들이다.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제국은

강력한 해군력을 갖추고 국익 및 국가안보를 위

한 핵심군사력으로 활용하여 왔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해전에서 승리한 국가는 그 당시의 최고성

능을 구비한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효율

적인 합동작전을 수행했다. 해전에서의 승전한 국

가인 아테네, 로마, 영국, 미국 등 승전국들은 해

양을 지배하고, 해양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국가의

부를 창출하여 패권국이 되었고, 패전한 국가는

약소국으로 전락하였다. 바다에서 오는 적은 바다

에서 막아야 전쟁의 피해가 적으며, 바다에서 막

아야만 본토에 대한 보존을 할 수 있다.

<표 2> 고대-현대 해전의 패러다임 변화

구분 주요 해전
재질/
플랫폼

추진력
주요
무기

전투
방식

합동
작전

고대
살라미스해전,
포에니전쟁

목조/
노선

인력
칼, 창,
활

충각 有

중․근
세

칼레해전
목조/
범선

풍력 총, 함포 함포전 有

근대 러․일해전
철/
증기선

증기
함포,
기뢰

함포전 有

현대

미드웨이
해 전

철/
철선

디젤,
전기

항공기,
함포

항공전,
함포전

有

포트사이드
해 전

철, 합금/
철선

디젤,
개스
터빈,
전기,
원자력

미사일 미사일전 無

포클랜드
해 전

항공기,
미사일
(보조:
함포)

미사일전,
항공전,
함포전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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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승전한 국가들은 패배한 국가를

우습게 보고 새로운 무기체계를 만들려 하지 않

고, 또 종전과 유사한 전투방식을 선호하는 경향

이 있다. 스페인과 영국간의 칼레해전, 그리고 청

및 러시아와의 해전에서 승리했던 일본도 미국과

미드웨이 해전에서 예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투

하다 패했다. 칼레해전 및 미드웨이 해전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승전국은 다음의 전쟁에서도 예

전의 전투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무기체계

를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한다. 즉, 과거 자신이

승리했던 예전의 방법대로 싸우려 하여 경향이

있음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군사혁신을 단행

하지 않는 국가는 군사혁신을 단행한 적에게 패

배할 가능성이 높다.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음

을 역사속 해전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평

시에 미래해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미래 해전은 ‘C4ISR과 PGMs’을 연동한 지휘

체계 및 무선통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전장가시화가 가

능한 감시 및 정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정찰 및 타격이 가능한 각종 무인기(無人器: 무인

잠수함․수상함․항공기 등)를 개발하여야 할 것

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기술과

군사과학기술체계의 융합이 필요하다. 향후 대한

민국의 미래안보는 실질적인 민간부문의 기술체

계와 군사과학기술체계의 융합에서 새로운 창조

적 영역이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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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탄두가 폭발하지는 않았으나, 미사일에 남은

연료가 인화되어 구축함 Sheffield는 화재로 인해

폭발위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영국해군지휘

부는 승조원 퇴함명령을 내렸다. Sheffield는 6일

후인 5월 10일에 침몰하였다.


